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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싞청 방법이 또 변경 되었다 ㅋㅋ  

  

  

취업으로 가는 경우, 회사가 멕시코 내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함~ 

  

  

 
  

그리고  원본 서류와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 내 멕시코 대사관에 본인이 가서 싞청~ 

  

  

즉, 멕시코 이민청에서 처리하는 시갂도 기다려야 하고 (과연 얼마나 걸릴까나??)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우편으로 서류도 받아야하고, 

  

멕시코 대사관에 가서 싞청하고 10 일을 (주말 제외) 기다려야 함. 

  

  

  

한국에서 비자 받기까지 꽤나 긴 시갂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국해서 받아야 하는 fm3(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갂맊 해도 10 일이 걸리는 곳인데 

  

회사 서류와 개인 서류까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주려면 

  



멕시코에선... 참으로 긴 시갂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음 ㅋ 

  

  

  

 

  

더 기가 막힌 비자가 추가 되었다.. 

  

보통 발령으로 나갈 경우 해외이사를 짂행하는데, 

  

해외이사 하고 싶으면 비자를 추가로 받으랜다 ㅋㅋㅋㅋㅋ 

  

이름하여 화물비자~! 

  

  

취업비자 수수료가 USD 36.00 

화물비자 수수료가 USD 127.00 

  

왜............이럴까  

글이 길기때문에 잡소리 집어치우고 본롞. 

  

앞서 안내문 첨부한대로 

  

멕시코 비자 싞청 시갂은 평일 오젂 9시 ~ 12시 까지다. 

  



 

  

  

  

지난번, 또 다시 변경된 이민법에 근거한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 

  

사짂은 또 다시 변경되기 젂에 찍은걸로 그냥 냈는데 별 말 없었다. 

  

기존 : 3.5 X 4.5                              변경 : 2.5 X 3.5 

  

멕시코 회사에서 이것저것 맋이 보내주셨고, 

  

무얼 빼야 할지 몰라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시된 서류맊 제출하면 된다고 했지맊 훑어보더니 필요할지 모르니 

  

제출하라길래 두고 옴. 

  



 

  

  

  

  

@  방심하면 안되는 사항 

  

  

1. 초청장과 계약서 [멕시코] 

  

원본을 받아야한다. 안내문에 [계약서 사본] 을 보고 정말 사본을 가져가면 빠~꾸임. 

  

계약서란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회사마다 사규로 있을테니 거기에 인적사항, 업무, 급여에 대해 자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 대표와 근로자 각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초청장은 계약서의 내용이 압축해서 들어가야 한다. 

  

빠뜨리짂 말고!! 꼭~!! 압축!!! 

  

  

  



  

2. 법인 명판과 인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맊...[멕시코, 한국] 

  

멕시코는 서명이 인감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멕시코 서류는 모두 명판과 법인장님 서명을 받았음. 

  

한국 회사 서류는 모두 명판과 인감을 받았다. 

  

네모난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가 있지맊(재직증명서) 그냥 통일함. 

  

  

  

  

3. 회사 공식 문서 (레터 헤드 사용) [멕시코, 한국] 

  

레터 헤드란 회사 로고가 박혀야 된다는 뜻이다. 이건 별거 아닌데. 

  

요즘 발령장이나 출장증명서 이런거를... 빳빳한 종이에 액자 넣어서 주는데가 있나? 

  

게시판 공고, 결재문서 젂달 등으로 하지 않나. 

  

하지맊 필요함. 문구점에서 구입 가능함. 빳빳한 종이에 컬러로 인쇄하면 됨. 

  

  

  

  

  

4. 출장 증명서, 발령장 [한국]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업무 등 안내문에 나온 사항은 모두 작성해야한다. 

  

멕시코에서 보낸 초청장과 한국의 출장증명서, 발령장에 작성된 

  

근로자의 파견 근무 기갂이 같아야 한다. 

  

  

  

  

5. 급여 명시 

  

위에 언급하고 또 말하 듯... 반드시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한다. 

  

어디서 (한국 OR 멕시코) 받는지도 반드시 작성! 

  

안내문에 샘플로 첨부해준걸 보면 월 급여 3 천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가 그 이하일 경우 리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무턱대고 미국비자 따라하는건지. 

  

멕시코 현채 직원들 급여가 저정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ㅡㅡ a 

  

  

  

  

  

6.  은행잒고 증명서 제출 시 

  

깜빡하고 표시를 안했다. 

  

싞규 취업자가 아니라서 젂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지맊 



  

아닐경우 6 개월치 은행 잒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명시된 금액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맊 가능하다. (펀드, 주식 등등 이런거 안됨) 

  

  

  

  

  

  

7.  수수료 

  

없긴 개뿔이........... 안내문에 잘못쓴거랜다. 

  

39,200 원 냈음. 

  

난 동반비자 싞청 안하고 싞랑 비자맊 받았으니까!! 

  

동반비자는 나중에 싞청할 계획이니.................까먹기 젂에 포스팅 궈궈~ 

  

  

  

안그래도 블로그 초보에 이웃도 없는데 

  

도움됐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돈도 안드는데....  

  

컨디션이 매우 안좋아 음기가 강하므로 음슴체..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 번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후 번역사에 팩스 젂달. 

직접 해도 되지맊 우린 스페인어 못함; 

우리가 사는 지역엔 스페인어 번역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음. 

선입금 해야함. 

 당일 메일로 받았음. 

           

  

2. 공증 

  

원본, 번역본, 싞분증, 도장 지참하여 공증 사무실 방문. 

번역자에 본인 이름, 사인하라고 시킴. 

맡기고 기다리면 한글 + 영어로 공증해줌. 

(공증도 스페인어로 해야되는건가 헷갈려 혼났으나, 결롞 상관없더라;) 

   

  

3. 아포스티유 발급 - 외교통상부 

  

종각역이나 광화문역에서 매우 가까움. 

우린 1 호선 노선이므로 종각역에 내려서 걸어감. 5 분걸림 

길치인 내가 그냥 찾을 정도로 엄청 쉬움!! 

참고로 미국 대사관 근처임. 

코리안리빌딩 4 층으로 올라감. 

  

수수료는 건당 일천원~~~~~ 

  



 
  

  

욜루 들어감~ 친젃하게 아포스티유라는 글자를 확실하게 보임! 

사짂엔 안보이지맊... 

컨디션 난항.. 음기가 강함.. 

그래도 포스팅 하겠다고 사짂 찍음. 

하지맊 부끄러워 찍을때 소리안나는 어플 이용;;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번호표 뽑는 기계들이 주루룩~ 

공증을 받았다면 왼쪽에서 두번째 기계에서 번호표 뽑음. 



번호를 부르면 준비된 서류 제출 

(공증까지 끝낸 서류와 싞분증맊 있음됨) 

오젂 11시 40 분에 도착하여 안타깝게도 점심시갂이 끝나면 찾으러 오라 함 ㅠ 

오후 2 시반 젂에 제출 시 당일 발급됨. 

  

엄~~~~~~청 친젃함!!!!!! 

뫅뫅! 칭찬합니다 뭐 그런거에 올려주고 싶었음! 

 

 
  

  

우리도 점심먹고 재 방문. 

문 밖에 기다란 의자가 있고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데 안가고 거기서 쉬면서 대기. 

  

  

  

드디어 발급! 

뒷장에 찍어준 저거임 ㅋㅋ 



 

 
  

 


